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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총 2쪽

배포일자 2021. 5. 24(월)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

담당과장 과장 김명관 (042-481-4240) 담 당 자 사무관 조경은 (042-481-4241)

 ‘천상의 화원’ 곰배령 산림유전자원 지역주민과 함께 보호
- 제한적탐방제 운영을 통해, 산림유전자원 보전과 합리적 이용에 노력 - 

□ 산림청은(청장 최병암)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해야 할 인류의 자연유산인

점봉산 곰배령 산림유전자원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2009년부터

제한적 탐방제를 운영하고 있다.

※ 연중 입산통제 지역이나, 지정된 탐방로에 한해 하절기(4.21~10.31), 동절기

(12.16~2.28) 제한적 탐방제를 실시하며, 매주 월·화요일은 휴무

□ 점봉산은 자생종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850종의 식물이 자생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숲이 서서히 변화해 가는 천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극상림*을 이루고 있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원시림이다.

*　극상림 : 해당 지역의 기후 조건에 적응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상태에 이른 

단계. 산림이 파괴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나 종 구성이 평형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산림을 극상림이라고 부른다

o 점봉산에는 신갈나무로 이루어진 낙엽활엽수와 전나무, 주목과 같은

상록침엽수종이 어우러진 원시림과 모데미풀, 한계령풀, 구실바위취

등 특산·희귀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화가 자생하고 있다.

□ 점봉산의 뛰어난 산림생물다양성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일대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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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하고 있다.
  * 1987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049ha, 2005년, ** 백두대간보호지역 2,979ha 지정

□ 이처럼 점봉산에는 아무나 입산할 수 없으나, 산림청은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점봉산의 다양한 산림유전자원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제한적

탐방제(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o 한편, 곰배령 생태탐방은 지역사회(마을공동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청 숲나들이 누리집 (www.foresttrip.go.kr) 예약과 마을대행 예약제로

구분·운영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o 1일 총 900명 입장으로 숲나들이(e)에서 450명, 마을대행 예약제에서

450명으로 구분하여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마을대행 예약(지역 숙박

업소에 개별문의)

o 아울러, 지역주민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

하고 산림보호 협력을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곰배령

운영ㆍ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곰배령 산림생태탐방은 유전자원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의 이상적인 사례로, 산림청은 앞으로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엄격히 관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하며, “탐방객들도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위해 탐방시간 등 유의사항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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